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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대통령 발언록

아리랑·무궁화 위성 관계자 격려오찬

감격스럽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온힘을 다 쏟고 있는데, 과학기술 중에서도 우주항공기술이야말로 과학기

술의 꽃입니다. TV에서 처음 발사장면을 볼 때는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송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

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

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안 나와도 이것은 국가

를 위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하나(아리랑 2호)는 눈이 돼서 세계 곳곳을 다 들여다보고 하나(무궁화 5

호)는 귀가 되어서 남태평양 상공에서 이렇게 전부 통신을 커버하니까, 어

쩐지 지구를 정복한 것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

니다. 정말 장합니다. 바쁘실 텐데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폐가 되지 않나 

걱정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보통 장관이 올리면 좀 

재고 목에 힘도 주고 하면서 결정해 자리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미처 신청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정말 장합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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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눈부신 성과입니다. 세계 몇 위, 몇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도 감격스럽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비행기만 더 좋은 것 만들면 끝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위성

체, 발사체를 우리 힘으로 올려 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

니까?

 

한국이 그야말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해봅시다. 계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나올지 적자가 될지 굉장

한 모험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과 정부 조직,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하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